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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재 남한에서 느끼고 있는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북한에 있을 때와 비교하고 또한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비교하는 것이다.  
방  법： 
탈북 후 현재 남한사회에서 1~3년간 살아온 탈북자 43명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의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고 이
를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 및 북한에서의 삶의 질과 비교하였다. 이와 아울러 남한에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기관
의 사회화 교육과정에 있는 113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삶의 질을 후향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
과 비교하였다. 평가 척도는 한국판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결  과： 
남한에서의 탈북자와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삶의 질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역별로는 탈북자들의 삶
의 질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영역 및 부정적 정서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하부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탈북
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보다 현재 남한에서 부정적 정서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정신적 영
역과 환경 영역에서는 유의하게 좋아졌다. 한편 후향적 평가에서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삶의 질은 남한사람들의 삶의 질보다 유
의하게 총점이 낮았고, 특히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환경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대체로 탈북자들에서 부정적 정
서, 사고능력, 자존심, 신체상과 외모, 개인적 사회적 관계 등의 삶의 질 항목에서는 남한사람들에서 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다. 
결  론： 
본 연구결과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특히 부정적 정서로 인한 정신
적 갈등해소, 경제적 지원, 의료복지지원, 교육지원, 종교적 지원 등에서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     론 
 
최근 남한사회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
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탈북자 수는 90년대 초반만 하
더라도 연평균 10명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몇 해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99년에는 148명을 기록하였고 곧 연평
균 천명이상을 돌파할 전망이다.1) 과거에는 탈북이 냉전구
조 속에서 국내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하여 관심의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현재는 탈북자들이 나타내는 사회문
화적 현상과 함께, 그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양상이 중
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2-6)  
*본 연구는 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연구비의 일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 지원한 통일과 남북 갈등
구조 해소방안 연구비 중에서 지원되었음. 
This study was conducted at th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partly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 on unification and strategy for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 the Institute of Korean Unification 
Study, Yonsei University suppor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남북한이 같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다른 분단체제로 50년 이상을 보내
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가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질성 때문에 민성길7)은 남북한이 
합쳐지게 될 때 구성원들에게 문화충격 현상과 적응문제
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자
들8-10)이 분단국가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사람들간의 
적응문제는 체제의 결합보다 더 어려우며 보다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함을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예를 들어 말하
고 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다른 체제로의 분단을 경험했
던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과정에서 동독인들이 자본주의 체
제에 생활하면서 소외감이나 자존감의 상실, 기존의 가치관
이나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상실감, 실직에 의한 고
통 등 정신적인 면에서 고뇌한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국내의 연구자들12)은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통일이 중요한 과제
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탈북자
의 상황이 바로 통일의 예비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2) 
탈북자는 정신의학에 말하는 바로 이주자에 해당된다. 
Kuprinski는 이주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13)고 하였고, 많은 연구14-16)
에서도 언어의 숙달정도,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여부, 문화
적 차이 등의 요인이 이주자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도 이주자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내의 여러 연구2-6)나 설문조사 결과17)에서 탈북
자들이 가치관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사회에 적응하
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러한 적응의 장애는 많은 고통을 야기할 것이며, 그러한 고
통의 정도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탈북자와의 개별적인 면담이나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탈북자의 적응정도와 문제점을 다루어 온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적응수준
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적
응수준은 삶의 만족도, 생활수준, 주관적 행복도 등으로 측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삶의 질로서 평가한다. 삶의 질
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삶의 질을“개인의 삶의 목적, 기대, 기준 그
리고 관심과 관련하여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개인의 인생에서의 위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
라고 정의하였고, 주관적인 성향을 강조하였다.18)19)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탈북자들의 과거 북한에서의 삶의 질과 남한에서의 삶의 질
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동시에 남한사람들의 삶의 질과 
탈북자의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이후 남한에서
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이로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서의 어떤 분야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들을 돕는데 필요한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남한 사회에 나와 1~3년간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43명
이 연구대상으로, 이들에게 2002년도 현재 남한사회에서
의 지난 1주간의 삶의 질과 탈북전 북한에서의 삶의 질을 
후향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남한사회에 나오기 전 정부에서 사회화 교육과정이나 
하나원 교육과정에 있던 113명에게도 북한에서 살 때의 삶
의 질을 평가하게 하였다. 대조군인 남한 사람들은 총 324
명으로 2000년에 민성길 등20)이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
의 질 척도(Korean version WHOQOL)에 대한 표준화연
구에서 선정하였던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재 남한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43명의 탈북자와 
대조군 간의 인구학적 자료비교에서는 탈북자에서 여자가 
많았고(p=0.0466), 평균나이도 많았고(p=0.0001), 결혼
한 상태(p=0.0004)가 많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기준으
로 학력을 나누었을 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13명의 탈북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성별은 차이가 없었고, 
나이에 있어서도, 45세를 기준으로 45세 이상군과 45세 미
만군의 사람수를 비교하였을 때도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탈북자가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
로서 현재는 별거 중이므로 대조군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
다고 보아야 하나 어쨌든 대조군보다 결혼한 경우가 많았
다(p<0.0001). 탈북자에서 대조군보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p<0.0001).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력을 나
누었을 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민성길 등21)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WHO 삶의 질 척도(WHOQOL) 표준형은 큰 역
학적 조사를 하기에는 문항수가 100문항으로 너무 많다는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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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BREF를 개발하였다.23) WHOQOL-BREF는 신체적 
건강영역(physical health domain), 정신적 영역(psycholo-
gical domain), 사회적 관계 영역(social relationships do-
main)과 환경 영역(environment domain) 등의 4개의 영
역(domai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HO 삶의 질 척도
(WHOQOL) 표준형과 같은 넓은 범위와 높은 포괄성을 지
니고 있고 신뢰도, 내적 일관성, 타당도에서 적절한 평가도
구라고 알려져 있다.21) 
 
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는 SAS version 8.1을 사용하였고 two-
sample t-test, paired t-test, chi-square test, one-
way ANOVA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
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1. 남한에서의 탈북자와 대조군의 삶의 질 비교 
탈북자와 대조군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을 때
(표 1), 삶의 질 총점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신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영역에서도 전체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영역(p<0.0001)
에서만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거
동능력(p=0.0019), 수면과 휴식(p=0.0004), 일상의 활동
성(p=0.0062), 일할 능력(p=0.0031), 신체적 통증과 불
편(p<0.0001), 약물 또는 치료에의 의존(p<0.0001) 등에 
대한 하부척도에서 남한사람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정신적 영역의 부정적 정서(p=0.0136)에서는 남한 
사람들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환경영역에서 
경제적 자원(p=0.0004)에 대한 하부척도에서는 남한 사람
들이 높았다.  
그러나 탈북자에서 남한 사람들 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는
데, 즉 전반적 삶의 질(p=0.0047), 정신적인 영역의 긍정
적 정서(p=0.0416), 사고능력(사고·학습·기억 및 주의 
집중력)(p=0.0002), 환경영역의 교통수단(p=0.0047) 등
에 대해서는 탈북자가 유의하게 높은 만족을, 그리고 에너
지와 피곤감, 자존심, 신체상과 외모, 성적 활동, 의료복지서
비스, 교육기회, 놀이와 여가, 물리적 환경 등에서 다소 더 
높았다. 
 
2.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삶의 질과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삶의 
질 비교 
탈북자의 북한에서와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삶의 질을 
Table 1.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trol 
  NK defectrors Control  
  (N=43) (N=324) p value 
  Mean(SD) Mean(SD)  
Domain 1 Physical domain 12.07(02.83) 14.70(02.36) <.0001* 
Facet 1 Pain and discomfort 02.98(01.41) 03.93(01.01) <.0001* 
Facet 2 Energy and fatigue 03.12(01.12) 03.10(00.95) 0.9117 
Facet 3 Sleep and rest 02.74(01.07) 03.35(01.05) 0.0004* 
Facet 9 Mobility 03.44(01.16) 03.94(00.96) 0.0019* 
Facet 10 Activity of 







Facet 11 Dependency 
Facet 11 on medication 










Facet 12 Work capacity 02.81(01.31) 03.46(00.96) 0.0031* 
Domain 2 Psychological 







Facet 4 Positive feeling 03.19(01.22) 02.78(00.97) 0.0416* 
Facet 5 Thinking, learning, 
Facet 5 memory and 










Facet 6 Self-esteem 03.30(01.10) 03.24(00.88) 0.6906 
Facet 7 Bodily image 
Facet 7 and appearance 
03.09(01.15) 
 02.97(01.03) 0.4544 
Facet 8 Negative feeling 03.02(01.44) 03.49(00.89) 0.0136* 
Facet 24 Religion/ 
Facet 24 spirituality/ 










Domain 3 Social domain 12.76(03.32) 12.75(02.57) 0.9900 
Facet 13 Personal 







Facet 14 Practical social 







Facet 15 Sexual activity 03.21(00.95) 02.97(00.91) 0.1568 
Domain 4 Environment 







Facet 16 Physical safety 







Facet 17 Home 







Facet 18 Financial 







Facet 19 Health and 







Facet 20 New 







Facet 21 Recreation and 







Facet 22 Physical 







Facet 23 Transport 03.98(00.71) 03.35(00.94) <.0001* 
G1 Overall quality of life 03.70(00.71) 03.30(00.88) 0.0047* 
G4 General health 03.10(01.03) 03.34(00.89) 0.0957 
Total  83.03(13.22) 85.02(13.06) 0.4017 












paired t-test로 비교하였을 때(표 2), 삶의 질 총점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 삶의 질(p<0.0001)에 관한 
하부척도는 남한에서 유의하게 높아 졌다. 영역별로도 정신
적 영역(p=0.0067)과 환경 영역(p=0.0003)에서 유의하
게 높아졌다. 특히 세부적으로 거동능력(p=0.0003), 긍정
적 정서(p=0.0205), 종교적·영적·개인적 신념(p=0.0001), 
사고능력(p=0.0010) 등에 대한 하부 척도의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아졌다. 환경영역의 가정환경(p=0.0481), 의료복
지서비스(p=0.0026),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p= 
0.0049), 놀이·여가에의 참여와 기회(p=0.0003), 교통수
단(p=0.0397) 등에서도 탈북이후에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 나빠진 부분도 있는바, 즉 부정적 정
서(p=0.0397), 신체적 통증과 불편(p=0.0049), 환경영역
의 경제적 자원(p=0.0281) 등에 대하여 남한에서의 만족
이 북한에서보다 유의하게 나빠진 것으로, 그리고 수면과 
휴식, 약물과 치료에의 의존, 일하는 능력, 개인적 관계 등
에서도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에서의 삶의 질과 남한에서의 삶의 질 비교 
북한에서의 탈북자(113명)들의 삶의 질을 남한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표 3), 남한사람들의 삶의 질 총점(p<0.0001)
이 유의하게 높았고, 영역별로도 신체적 영역(p=0.0002), 
정신적 영역(p=0.0112), 환경 영역(p<0.0001)에서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세부에 있어서도 거
동능력(p=0.0005), 수면 및 휴식(p=0.0039), 일상의 활동
성(p=0.0030), 약물 또는 치료에의 의존(p<0.0001), 긍정
적 정서(p=0.0302), 종교적·영적·개인적 신념(p<0.0001), 
실제적 사회적 지지(p<0.0099), 신체적 안전과 보안(p< 
0.0002),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p<0.0001), 가
정환경(p<0.0001), 의료복지서비스(p<0.0001), 교통상태
(p<0.0001) 등의 하부척도에서 남한사람들이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삶의 질 중에 남한보다 다소라도 나
은 부분은 사회적 관계 영역, 사고능력, 신체상과 외모, 개
인적 관계 등이었다.  
 
4.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과 연관된 요인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을 연령, 성별, 결혼유무, 가
족유무, 질병유무, 사회경제적 상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남자가 신
체적 영역(p=0.0230)에서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을 보였
고, 특히 신체적 통증과 불편(p=0.0022)에 대한 하부척도
의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
fectors between in North Korea and in South Korea
after the flee 
  North Korea South Korea  
  (N=43) (N=43) p value 
  Mean(SD) Mean(SD)  
Domain 1 Physical domain 12.09(03.18) 12.07(02.83) 0.9356 
Facet 1 Pain and discomfort 03.72(01.34) 02.98(01.41) 0.0049* 
Facet 2 Energy and fatigue 02.81(01.22) 03.12(01.12) 0.2154 
Facet 3 Sleep and rest 02.78(01.17) 02.74(01.07) 1.0000 
Facet 9 Mobility 02.35(01.18) 03.44(01.16) 0.0003* 
Facet 10 Activity of 







Facet 11 Dependency 
Facet 11 on medication 










Facet 12 Work capacity 03.13(01.18) 02.81(01.31) 0.1856 
Domain 2 Psychological 







Facet 4 Positive feeling 02.70(01.18) 03.19(01.22) 0.0205* 
Facet 5 Thinking, learning, 
Facet 5 memory and 










Facet 6 Self-esteem 03.03(01.03) 03.30(01.10) 0.1460 
Facet 7 Bodily image 







Facet 8 Negative feeling 03.56(01.21) 03.02(01.14) 0.0397* 
Facet 24 Religion/ 
Facet 24 spirituality/ 










Domain 3 Social domain 12.63(03.21) 12.76(03.32) 0.8955 
Facet 13 Personal 







Facet 14 Practical social 







Facet 15 Sexual activity 03.03(00.10) 03.21(00.95) 0.6300 
Domain 4 Environment 







Facet 16 Physical safety 







Facet 17 Home 







Facet 18 Financial 







Facet 19 Health and 







Facet 20 New 







Facet 21 Recreation and 







Facet 22 Physical 







Facet 23 Transport 01.89(00.94) 03.98(00.71) <.0001* 
G1 Overall quality of life 02.53(01.08) 03.70(00.71) <.0001* 
G4 General health 02.97(01.22) 03.10(01.03) 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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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미만 젊은 계층이 일반적 건강상태(p=0.0172)에 대
한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고 신체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통증
과 불편(p=0.0007)과 약물 또는 치료에의 의존(p=0.0119)
에 대한 하부 척도에서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질병이 있는 탈북자가 전반적인 삶의 질(p=0.0309)에 
대한 하부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물리적 환경
(p=0.0025)에서 유의한 만족을 나타냈다.  
미혼인 경우가 일반적 건강상태(p=0.0494)와 개인적 삶
의 의미(p=0.0308)에 대한 하부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현재 가족이 없는 경우가 삶의 질 총점(p=0.0012)
과 신체적 영역(p=0.0452), 에너지와 피곤(p=0.0062), 
사고능력(p=0.0130),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p= 
0.0083), 실제적·사회적 지지(p=0.0020) 등 하부척도에
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상태가 중간정도인 군이 하위정도의 군보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p=0.0277), 일상의 활동
성(p=0.0106), 대인관계와 실제적·사회적 지지(p=0.0300) 
등의 하부척도에서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5. 경로분석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바를 알기 위해 실시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Domain 2(정신적 영역)가 overall 
QOL에 주는 영향은 path coefficient 0.7092 이다. 정신적 
영역은 domain 4(환경영역)와 0.65802의 상관관계(corr-
elation)를 가지고 있고, 환경영역은 domain 1(신체적 영
역l)과 0.59998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환경영역은 
domain 3(사회적 영역l)과 path coefficient 0.5162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이며, 이것은 환경과 상호
관계가 있고 환경은 신체적인 요소와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은 사회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가 남한에서 살 동
안 느끼는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그림 1의 두 번째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main 1(신체적 영역)이 overall QOL에 path 
coefficient 0.5490로 영향을 준다. 신체적 영역은 domain 
3(사회적 영역)과 path coefficient 0.4782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영역은 domain 4(환경영역)와 path 
coefficient 0.3868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영역은 
domain 2(정신적 영역)와 path coefficient 0.6408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남한에서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소는 신체적인 요소이며, 이것은 사회적인 요소
Table 3.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and control in South Korea 
  NKd in NK Control  
  (N=113) (N=324) p value 
  Mean(SD) Mean(SD)  
Domain 1 Physical domain 13.38(03.30) 14.70(02.36) 0.0002* 
Facet 1 Pain and discomfort 03.70(01.33) 03.93(01.01) 0.1044 
Facet 2 Energy and fatigue 02.97(01.16) 03.10(00.95) 0.3084 
Facet 3 Sleep and rest 03.01(01.08) 03.35(01.05) 0.0039* 
Facet 9 Mobility 03.09(00.96) 04.39(00.85) 0.0005* 
Facet 10 Activity of 







Facet 11 Dependency 
Facet 11 on medication 










Facet 12 Work capacity 03.42(01.20) 03.46(00.96) 0.7583 
Domain 2 Psychological 







Facet 4 Positive feeling 02.54(01.03) 02.78(00.97) 0.0302* 
Facet 5 Thinking, learning, 
Facet 5 memory and 










Facet 6 Self-esteem 03.09(00.97) 03.24(00.88) 0.1385 
Facet 7 Bodily image 







Facet 8 Negative feeling 03.41(01.26) 03.49(00.89) 0.5365 
Facet 24 Religion/ 
Facet 24 spirituality/ 










Domain 3 Social domain 12.58(03.18) 12.75(02.57) 0.6086 
Facet 13 Personal 







Facet 14 Practical social 







Facet 15 Sexual activity 02.98(01.05) 02.97(00.91) 0.9535 
Domain 4 Environment 







Facet 16 Physical safety 







Facet 17 Home 







Facet 18 Financial 







Facet 19 Health and 







Facet 20 New 







Facet 21 Recreation and 







Facet 22 Physical 







Facet 23 Transport 01.96(01.03) 03.35(00.94) <.0001* 
G1 Overall quality of life 02.61(01.01) 03.30(00.88) <.0001* 
G4 General health 03.14(01.11) 03.34(00.89) 0.0974 
Total  76.05(16.18) 85.02(13.06) <.0001* 










와 환경에 또한 정신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어서 다시 간접
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북한에 있을 때는 
정신적 삶의 질이 전체 삶의 질에 주로 영향을 미쳤으나, 남
한에 내려와서는 신체적 안녕이 전체 삶의 질에 제일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탈북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삶의 질에 대
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도 
전반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domain 1 
(신체적 영역)으로 path coefficient 0.1241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시에 domain 2(정신적 영역)가 path coefficient 
0.5122, domain 4(환경영역)가 path coefficient 0.2006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북한에서의 삶의 질은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
음으로 신체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영역은 정신적 영역과 상관관계(corr-
elation) 0.5241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영역은 환경영역
과 0.65802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영역은 또한 사회적 영역과 0.46644의 상관관계
(correlation)가 있으며 사회적 영역은 환경영역과 0.51617
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다. 이는 북한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
향임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찰 
 
이번 연구는 탈북자들의 북한에 살았을 때, 삶의 질은 남
Fig. 1. Path analysis of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when they were in South Korea 
after defection. 















- Percentage of overall QOL and genaral health facet explained：58.98 
- Bantler’s comparative fit index：1.00 
- (+) Correlations among exogenous variables 




























- Percentage of overall QOL and general health facet explained：48.83 
- Bantler’s comparative fit index：0.9931 
- (+) Correlations among exogenous variables  
- Others are standardized estimation of the path coefficients 
- Percentage of overall QOL and general health facet explained：28.44 
- Bantler’s comparative fit index：1.00 
- (+) Correlations among exogenous variables 
- Others are standardized estimation from the path coefficients 
Domain 1 
Physical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사회정신의학 2003;8(1):28-38 34 
한에서의 대조군보다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환경 영역의 3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비슷한 만족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의 민성길7)의 연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그
러나 그들이 남한에 왔을 때, 남한에서의 삶의 질은 북한에 
살았을 때 보다 좋아졌는바, 특히 전반적 삶의 질, 정신적 
영역, 환경 영역 등에서의 삶의 질 등이 유의하게 좋아졌음
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탈북자들이 정신적 및 환경 영역에서 
보다 더 만족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탈
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들2)24)에
서 전체적으로는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비교적 성공적으
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과 남한 사람들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의 비교이다 연구결과, 삶의 질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역별로 차이가 있어 신체적 영
역에서만 대조군이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을 보였다. 신체
적 영역에서 수면 및 휴식, 일상의 활동성, 약물 또는 치료
에의 의존이라는 항목은 탈북자들이 탈북 전과 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건강문제가 남
한에 와서도 호전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그 중에
서도 신체적 통증과 불편을 오히려 남한에서 더 유의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민성길7)은 남한에서
의 삶이 북한보다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복잡하
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즉 그들의 육체적 고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편 탈북자들이 거동능
력은 북한에서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대조군보다는 못하였
는데 이는 아직 사회화 교육과정에 있는 탈북자가 이 연구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에서의 탈북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
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즉 긍정적 정서와 사고능력 등에
서 탈북 이후 남한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고, 이 두 항목에
서 남한 사람들보다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긍정
적 정서는 북한에서는 남한의 대조군보다 낮게 평가되었던 
항목이었다는 것이 유의할 만하다. 국내의 이전 연구들25-27)
에서 탈북자들이 심리적인 면에서 적응이 어렵다고 한 것
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탈북자들이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탈북
자들이 부정적인 정서가 탈북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남한사람들보다도 더 나빴다. 즉 정신적 만족감과 함께 남
한 생활에 대한 정신적 갈등도 크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
에 대해 한편에서는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로 인식한다는 보고28)
는 유의할 만 하다. 한편 자존심이나 신체상과 외모 항목에
서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사람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거
나 오히려 다소 높았으나, 남한에 온 후 둘 다 낮아졌다. 영
적신념(종교적·영적·개인적 신념) 항목은 북한에 있을 때
는 매우 낮았으나, 남한에 온 후 높아져 남한 사람들과 같
은 수준이 되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탈북자들이 종교단
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는 것 같다. 
탈북자들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탈북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북한생활에서 낮게 평가되었
던 실제적·사회적 지지도 탈북 이후에도 남한사람들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인적 인간관계는 남한 사람
들과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좋기도 한 경우도 있
다. 이전의 연구24)29)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대부
분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대인관계를 맺기가 힘들다
고 하였고, 한 면담 조사24)에서도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북한의 일
상이 공동생활로 이루어져 있고 집단을 단위로 하는 감정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실제로 현재 남
한사회 내에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아직 탈북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
자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보수나 진급도 중요시 하
지만, 무엇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조사17)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탈
북자 중에는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생태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인 등으로 구성되
는 환경적 요인은 객관적이고 중요한 삶의 조건들로서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30) 이 연구에서 탈북자는 환
경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삶의 질 향상이 있었고, 특
히 신체적 안전과 보안, 교육의 기회(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 가정환경, 의료복지서비스, 교통상태, 놀이·여
가에의 참여와 기회 등의 항목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개인
적인 기능보다 사회환경이나 제도에 의해 매우 저하되어 있
다는 이전의 연구결과7)나 현실의 경제적 궁핍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 연구에서 탈북자들
이 남한으로 탈북 이후 경제적 자원에 대한 삶의 질을 낮
게 평가한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의 불균형이
라는 특성과 상대적 경제적 빈곤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
다. 탈북자들이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하면서 경제적 열등감과 함께 돈에 대한 강박








자들이 남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통
일 후에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우리와 유사한 체제분단을 가졌던 독
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적인 수입 
차이와 무능력의 경험은 동독인에게 2등 시민이라는 느낌
과 집단적인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져왔다고 한다.31) 탈북자
들에서 경제적 곤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탈북자 예우에 대한 
법개정으로 인해 초기 정착금이 감소하는 등 기초자산이 작
고, 직업기술이 부족하여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초기 정착금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
다.17) 하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한편으로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에서
의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전체적으로는 남한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남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북한보다 잘 산다
는 평가를 내린다고도 한다.17)32) 따라서 초기에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
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탈북자들은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남한사회의 매스컴의 다양한 보도와 
비판적 내용을 보면서 개방적인 사회임을 느낀다고 하였고 
북한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있다는 조
사 결과33)가 있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자신들 안에서만 
제한된 범위의 정보교환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정보를 체계
적으로 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2)는 유의할 만 하다. 
탈북자들은 남한에 온 후 의료복지서비스에서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적 토대가 악화
되면서 사회주의 의료의 기본 골격이 흔들리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5)  
이번 연구에서 45세 미만 젊은 층에서 신체적 통증과 불
편이 적었고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도 높은 것, 또한 
현재 독신인 경우가 개인적 삶의 의미에서 만족도를 나타
내었고 일반적 건강상태에서도 만족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
다. 그러나 현재 가족이 없는 경우가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삶의 질 총점과 신체적 영역, 에너지와 피곤, 사고능력, 실
제적·사회적 지지, 및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 등
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온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적으로 결혼은 탈북자의 일차적인 심리적인 고립감을 해결
하고 정신적 안정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고 하며, 일가족이 
탈북한 경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28) 또한 다른 연구29)에서도 남한에 가족
을 데리고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한 귀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로움이나 가족이 있음으
로 인한 부담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는 남한 내 불법신분 
조선족 노동자들서도 가족이 같이 있는 경우 독신자보다 정
신건강과 삶의 질이 나빴다는 사실과 일치한다.34) 하지만 
탈북자가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는 남한에서의 적
응에 직접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2) 통일이 되
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
을 벌게 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심리적 방황을 적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29)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 독신이나 가족이 없는 탈북자의 삶
의 질이 높게 나온 것은 독신이나 가족이 없는 군이 대체로 
연령이 낮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Kohr31)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변화에 대
한 적응력이 높고 개방적이라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청소
년들이 특유의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해 탄력성 있게 
잘 적응할 것이라고 하였다.4) 또한 젊은 탈북자들이 자신
들의 국적이나 신분에 대한 생각에서 자신을 남한사람, 북
한사람을 초월하여 그냥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만
들어 가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보고2)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 탈북자가 오히려 없는 경우보다 일부 가정환
경과 물리적 환경에서 더 만족감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한
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의시설과 의료복지 서비
스, 주거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전체적인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기회, 일상의 활동성, 대인관계, 
실제적·사회적 지지에서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하위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외부와
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정
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라
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경로분석 결과 역시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탈
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정신적 영역의 삶의 질이 전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요소의 중요성은 북한이 사상성이 강한 이데
올로기의 나라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사실과 경제적 궁핍으로 신체적 영역이나 환경적 영역의 삶
의 질이 전체적으로 워낙 낮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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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 되고 있는 사회적 영역의 안녕감은 이 연구에서는 삶
의 질 결정에 중요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Pukrop35)
는 자본주의 국가였던 구서독에서는 물질적 풍요면에서는 
삶의 질이 구동독보다 나았으나,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동독
에서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았다고 하였
다. 반면, 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환경영역과 신체적 영역
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 였다.22) 
북한의 경우 아마도 최근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자랑하던 사회주의적 장점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적 인간관계 항목에서만은 아직
도 북한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는 아직도 북한에서는 개
인주의보다 이타주의, 집단주의 및 공동체 의식이 남한에서 
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2)을 반증하는 것 같다.  
이러한 탈북자가 남한에서 살 동안 느끼는 삶의 질에 있
어서는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전반적 삶의 질의 결정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그들이 남한에 와서 먹고 사는
데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아 신체적
으로도 만족하고 또한 교육의 기회, 여행의 자유 그리고 종
교적(영적)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반
영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높은 삶의 만족을 위해 
남한 사회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보강해야 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특히 부정적 정서, 경제자원, 의료
서비스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 사회가 북한
으로부터 받을 교훈도 있다고 보는바, 자존심, 신체상과 외
모, 사고능력, 긍정적 정서, 그리고 개인적 인간관계 등의 
항목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장차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탈북자가 모든 탈북자와 
북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탈북자나 북한 사람들에게 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설문대상자
는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므로 남한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어 전체 탈북자집단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탈북자와 대조군의 인구
학적 자료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 
탈북자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를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조사3)
에서는 북한사회가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시점이 탈북자 
군과 대조군 간에 약 1~2년의 차이가 있어 남한에서의 정
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시점이 달랐던 탈북자
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7)도 현재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간의 왕
래가 제한되어 있고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정보수집
의 한계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현
재로서는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
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부분적이
고 소규모적으로 연구되었던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을 
삶의 질의 맥락에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분석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결
과가 단기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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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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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QO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o compare it with QOL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QOL of South Korean. .  
Method：The subjects were 43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lived for 1 to 3 years in South Korea, who rated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QOL). A group of 113 North Korean defectors under a socializing education program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before releasing to South Korean society rated retrospectively the subjective QOL which they 
had felt while they were in North Korea. Instrument was the Korean Version of bief form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WHOQOL-BREF).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data from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WHOQOL as a control group which consist of 324 South Koreans.  
Result：The total score of WHOQOL-Bref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at of South Koreans, but scores in psysical domain, negative feeling and economic resource were sig-
nificantly lower in defectors. Especially QOL in facets of negative feeling and economic resource become lower after 
defection to South Korea. But QOL in psychological domain and environmental domain become higher. In retrospective 
rating, The total score of QOL in North Korea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outh Koreans and especially lower 
in physical domain, psychologocal domain and environmental domain. However in general, QOL of North Korean de-
fectors in negative feeling, self-esteem, body image and appearance and personal relationship seem not to be worse than 
that of South Koreans. 
Conclusion：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as QO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generally 
is low, they need help, especially help for resolving conflict due to negative feeling, economic support, medical service, 
educational service and spiritu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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